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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2동, 주민자치회와 청소업체 간담회 가져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2동은 지난 10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인 명성환경 관계자

와 깨끗한 매탄2동 만들기를 위한 쓰레기·청소환경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매탄2동 손성균 주민자치회장을 중심으로 배지환 시의원과 주민

자치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매탄2동 주택가 지역의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배출과 수거에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서로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손성균 주민자치회장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청소업체와 환경관리원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면서 모두가 한 뜻으로 개선 방법

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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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매탄2동장은 “앞으로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투기 지역에 집중적인

단속,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